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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산대와 물류전문가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교육과정 운영 상호협력, 채용 연계 청년 인턴십 제공 등 물류전문가 양성 위한 지원 적극 펼칠 것

2021. 12. 28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역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상생에 앞장선다. 쿠팡풀필먼
트서비스는 군산대학교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
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박용근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동익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정한모 쿠팡 정책협
력 전무, 박익형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김윤덕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이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협약식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군산대는 미래 물류 혁신을 선도할 지역 청년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을 물류전문가로 육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청년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선발된 청년 인재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특강, 세미나, 현장실습 등 물류 관련 교육
과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협약학과(군산대 국제물류학과)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청년 인턴십 등  다양한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 쿠팡은 인재 육성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지속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실제 쿠팡
의  신규 물류센터가 들어선 곳마다 수 천 개의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난다. 특히,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고용격차
를 줄이기 위해 지역 물류센터에 여성과 중장년층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노
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익형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물류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데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산학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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